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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소개 

용의자의 의복에 묻는 혈흔의 종류에 따라 범행 당시 사
건 현장에 있었는지 유무를 알아볼 수 있다. 의복에 비
산혈흔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 흉기로 피해자를 가격하
거나 흉기로부터 혈액이 이탈될 때 해당 의복을 입은 이
가 그 장소에 존재했음을 증명할 수 있다. 하지만 묻힌
혈흔의 경우 그 사건의 가해자가 아닌 신고자 등 사건
과 관련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비산혈흔과 묻
힌혈흔이 사건 재구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에는 
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. 젖은의복에 부착된 혈흔
은 물 분자들 간의 응집력으로 인해 섬유의 안쪽으로 깊
게 스미는 경향이 있어 묻힌혈흔임에도 비산혈흔으로 
보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. 이러한 경우로 인해 수사 
방향이 잘못 설정되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의복 재질에 
따라 묻힌혈흔과 비산혈흔의 흡수 양상의 차이를 알아

보고자 한다.

| 실험준비 및 실험과정 
1. 준비된 의복을 각 3등분 하여 하나는 젖은 상태로 두개는 
건조한 상태로 준비시킨다. 

2. 의복의 하단부에서부터 묻힌혈흔, 이탈혈흔, 분출혈흔 순
으로 생성시킨다. 

3. 혈흔을 생성시킨 뒤에 혈흔 중 관찰할 부분을 정하여 네임
펜으로 표시하고 건조된 의복 중 하나는 젖은 휴지를 넣
고 그 주변에 압력을 주어 혈흔에 수분이 가해지도록 한
다. 

4. 실체현미경에서 큰 배율, 중간 배율, 작은 배율을 5배, 2
배, 0.67배로 정하여 해당 배율로 혈흔이 생성된 의복을 1
시간 이내, 5시간 이내, 2일 경과 시에 관찰 및 촬영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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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관찰결과 (면 티셔츠, 폴리에스테르 바람막이)

1. 흡수정도는 의복의 표면 및 직조 사이 덩어리짐,  고임이 
존재하는 여부를 관찰하였다. 

2. 스미는 정도는 현미경의 큰 배율에서 관찰하였을 때 혈흔
이 직조 사이로 들어가는 깊이 차이를 관찰하였다. 

3. 퍼지는 정도는 현미경의 중간 및 작은 배율에서 혈흔의 가
장자리에서의 번짐이 관찰되는지 또는 최초의 혈흔 형태
가 사라졌는지를 관찰하였다.

| 실험결과  
1. 육안 또는 현미경 최소 배율에서 확인할 수 있는 스밈 및 퍼짐의 정
도는 흡수정도와 항상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지는 않았다. 스웨터, 
가디건, 수영복에서는 동일하지 않았고 면티, 면원피스, 바람막이
에서는 동일하였으므로 혈흔이 완전하게 흡수되거나 완전하게 흡
수되지 않는 재질일 경우 동일한 결과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. 

2. 사용감이 있던 수영복은 바람막이와 같은 폴리에스테르 재질임에
도 혈흔이 더 잘 스미고 퍼지는 양상이 관찰되었다. 바람막이와 달
리 수영복은 사용감이 있던 의복으로 직조 간격의 차이를 보였다. 

3. 직조간격이 큰 아크릴 재질의 스웨터보다 직조간격이 좁고 흡수성
이 우수한 재질인 모가 섞여있는 가디건보다 더 깊이 스몄다. 이는 
2번과 유사한 결과가 나타내어 결과적으로 직조간격이 큰 재질은 
흡수정도에 관계없이 더 깊이 스민다고 볼 수 있다.  

4. 바람막이 외 모든 젖은 의복에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혈흔이 스
미고 퍼졌으며 본래의 형태를 알아보기 힘들어진 경우도 존재하였
다.  

5. 젖은 상태로 실험하였던 면원피스, 스웨터, 수영복바지 의복의 묻
힌혈흔을 시간이 경과된 후 육안 또는 현미경 최소배율로 관찰하였
을 때  건조혈흔의 이탈혈흔 분출혈흔 즉 비산혈흔과 같은 형상이 
관찰되었다.

| 흡수, 스밈, 퍼짐 정도의 분류 기준 


